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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소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사를 대

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233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환경적 요인(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 당 소득, 슈퍼비전 횟

수) 중 경력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부분 매

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이 이를 매개하며, 이러한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 중심어 :∣미술치료사∣직무스트레스∣소진(Burnout)∣자아탄력성∣사회적 지지∣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burnout of art therapists.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and the effect by setting a research model with job stress as independent variable, ego-resilience 
as mediator variable, social support as control variable, and burnout as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do this study,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rt 
therapists and the 233 questionnaires were used finally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ly caree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education, career, treatment time, income per hour, number of 
supervi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was partially mediated by 
ego-resilience. Third, social support showed a regul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burnout. Thus, ego-resilience showed a mediation effect in the path that job 
stress affects burnout, and this mediation effect varies with the level of social support. So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 keyword :∣Art Therapist∣Job Stress∣Burnout∣Ego-resilience∣Social Support∣Moderated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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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의 삶 특히 직장생활은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소와 

동기를 부여해 주고 삶과 직무에 만족을 주어 업무 수

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1]. 이에 반해 처음에는 피로감과 같은 가

벼운 증상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인 어려움을 일으켜 직업적 위기나 자기 

파괴적 행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부정

적인 효과도 있다[2]. 

현대인의 정신건강 등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미술치료

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

고 있다. 1990년대 국내 미술치료가 소개된 이후, 2013년

도 29개의 석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38여개, 학부 11개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3]. 미술치료에 대한 학술적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전자도서관의 웹(web),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교육학술정보(RISS), 

한국학술정보원(KISS), 교보문고 스콜라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미술치료', '미술치료 현황', '미술치료사'를 

검색해 보면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는, 석·박사 학

위논문, 단행본, 공개강의 형태의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420건의 문헌이 검색되고 있다[4]. 미술치료사들의 

근무기관을 살펴보면 미술치료연구소, 상담센터, 교육기

관,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기관, 의료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미술치료의 서비스 대상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성인층, 청소년, 유아, 중 장년층 

이어서 노인 순으로 다양했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양적

성장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치료이론과 심리학 이론, 인간발달

사, 정신건강의학 등 다양한 지식을 다룬다[5]. 또한 미

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과정 안에서 상담자-

내담자 관계능력도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6]. 하지만 미술치료사는 낮은 고용기회, 경력 차등에 

따른 보상의 어려움, 전문성 발달을 위한 계속적인 교

육의 필요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미술치료사

는 이러한 직무환경에서 비롯된 직무스트레스에 적절

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

소은[7]은 학력, 경력, 슈퍼비전 횟수, 소득, 치료시간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최진아[8]는 

치료사의 경력에 따라 직무몰입이 높아지고 치료시간

과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장은경

[9]은 경력조건에 비해 근무환경과 소득이 취약하여 치

료사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소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

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 자아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방

식과 소진의 관계[10],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 소

진의 관계[11], 정서지능, 자기표현과 소진의 관계[12], 

직무스트레스 소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13]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현재 활동

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미술치료

사의 소진에 관한 다각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미술치료사의 소진은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서

적 소모감과 무기력이라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

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정리와 연구의 필요

성이 언급되고 있다[14]. 특히 Orkibi는 미술치료사가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한

국의 경우에 소진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

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소진은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요인(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

째, 미술치료사의 개별적인 요인 중 자아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

지가 다른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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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 Resources 

Model: JD-R Model)에서는 직무요구가 너무 많은 노력

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불안·우울·직무소진 등의 부정

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16]. Sweeney, Nichols, and Kline은 치료사가 

내담자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

라 동료나 상사 등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스트

레스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17]. 미술치료사는 치료

과정 안에서 장시간 책임감과 이타심을 가지고 타인을 

돌보는 역할로 인해 개인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최명선, 김봉환[18]은 미술치료사가 

불안한 고용형태, 경제적 빈곤 등 외적 스트레스와 정

체성 혼란과 역할 모호 및 역할갈등으로 인한 내적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소은[7]은 직

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문성 신장요인과 경제성 요

인, 근무환경 요인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제공과 급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2. 소진(Burnout)

소진은 Freudenberger가 치료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

이 의욕을 잃고 환자들에게 냉정해지는 것을 보고 이러

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탈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소

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19]. 이후 Maslach

과 Jackson이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

발하면서 소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 1990년에는 소진의 증상과 특성을 확립하는 연구

에 이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개인 환

경적 요인,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의 관

계성 연구가 이루어졌다[21]. Pines과 Keinan의 연구에

서 소진이 남을 돕는 직업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

닌 다양한 직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

면서 직무와 관련한 소진의 연구로 확장되었다[22].

미술치료사의 소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술

치료사의 전문적 특성,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소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10],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소진이 

낮았다는 연구[11], 정서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표현이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12],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연구[13] 등이 있다. 

3. 자아탄력성

2000년대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와 소진

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각과 극복과정에 초점

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동일

한 위험 상황에서도 어떤 치료사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

하고 치료사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지 않으며 적응적

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도 있는

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 자아탄력

성이다[23]. 자아탄력성은 결함이나 약점을 없애기 보

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진의 보호요인중 하나인 개인적인 요인으

로 밝혀지고 있다[24]. 자아탄력성은 치료사가 객관적

인 통찰력을 가지고 치료적 상황을 판단하고, 치료사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

성하여 환경에 적응이 쉽고 대인관계가 원활하며 자신

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25]. 또한 융통성 있게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며[26], 스트레스와 소진과

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감정을 통제하고 조

절함으로써 정서적 평형을 유지한다[27].

4. 사회적 지지

1970년대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소진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면서 근무자(Worker)의 복지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그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슈

퍼바이저, 동료, 가족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소

진이 감소되고[28], 기관장 및 동료와 가족의 지지가 높

을수록 소진을 더 적게 경험하며[29],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낮아지므로 직장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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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 언

급한 연구 등이 있다[30].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타

인과의 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31],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

하여 소진을 완충해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시사되어 왔

으나[32] 미술치료사의 소진에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

로 국내에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그러나 타 직종

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33], 조직몰입[34], 우울[35], 

강인성[36]과의 상관에서 유의미하게 나온바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미술치료사 소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

은 미술치료사가 아닌 타 직종의 연구결과들이거나 미

술치료사 중에서도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술치

료사들 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

적 특성과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요인(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은 직

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미술치료사의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미술치료사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소

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1년 이상의 미술치료 임상 경력을 가

진 미술치료사에 한하여 편의 표집 하였고, IRB심사를 

통과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2017년 10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 전국으로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을 통

해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문은 300부를 배부하여 284

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34명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연구대상에 맞

게 전문학사학위취득자 1명, 학사학위취득자 8명, 시간

당 소득이 불분명한 8명을 이차적으로 제거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233명이다. 학력과 경력은 [표 1]

과 같으며, 석사과정과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는 7년 

미만의 경력을 갖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박사

과정 및 박사학위취득자의 과반수가 7년 이상의 경력

을 갖는다. 

 

학   력

전체석사
과정

석사
학위
취득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
취득

경
력

3년
미만

명 35 35 6 76

% 46.1% 46.1% 7.9% 100.0%

3년
이상
~7년
미만

명 18 39 22 79

% 22.8% 49.4% 27.8% 100.0%

7년
이상

명 3 34 41 78

% 3.8% 43.6% 52.6% 100.0%

전 체
명 56 108 69 233

% 24.0% 46.4% 29.6% 100.0%

표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각 척도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척도 설명 및 신뢰도

변인
(총 
문항수)

측정 변수 (문항수) 출처
신뢰
도

직무
스트레스

(28)

직무관련 요인(13), 
근무환경 요인(4), 

전문성 신장 요인(3), 
경제적 요인(4), 
대인관계 요인(4) 

강다연
(2011)

.866

소 진
(22)

정서적 소모(9),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화(5), 

개인적 성취감 감소(8)

김나영
·

정현희 
(2012)

.919

자아
탄력성
(29)

자신감(9), 대인관계효율성(8), 
낙관적 태도(10), 분노조절(2)

김나영
·

정현희 
(2012)

.907

사회적
지지
(16)

슈퍼바이저지지(6), 
동료지지(6), 가족지지(4)

손혜진
(2010)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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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lark(1980)이 개발하고 

D'Arienvo 등(1981)이 수정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

인 질문지를 권기태(1990)가 번안하고 강다연(2011)이 

수정 보완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

지의 하위영역은 직무관련, 근무환경, 전문성 신장, 경

제적, 대인관계로 구성되어있다. 보기는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866

으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소진 척도

소진에 관한 질문지는 Maslach과 Jackson(1981)이 개

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박성호(2001)

가 번안하고, 김나영, 정현희(2012)가 수정 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소모,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화, 개

인적 성취감의 감소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7점 Likert 척도로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919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다.

2.3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에 관한 질문지 Block(1961)에 의해 고안

된 척도를 Klohnen(1996)이 수정한 척도를 박현진

(1996)이 번안하고 김나영, 정현희(2012)가 사용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90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났다. 

2.4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Caplan, Cobb, French, 

Harrison 그리고 Pinnueau(1980)가 개발한 질문지를 박

성호(2001)가 번안하고 손혜진(2010)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슈퍼바이저의 지

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로 나뉘는 3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보기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903으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운

데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

정하고,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

지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

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1), (2)과 같다[37]. 

      (1)

      (2)

조절된 매개모형은 첫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

호작용이 없다는 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정하고 둘째, 

단순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검정

하고 셋째,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

호작용이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정하는 세 단

계 분석 절차를 거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조절변

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본 

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1과 SAS v9.4

이며,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이 제시한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38].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 때, 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는 통제변인으로 고려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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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직무
스트레스

소진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1  1.000 　 　 　 　 　 　 　 　

2  .475** 1.000 　 　 　 　 　 　 　

3  .131*  .280** 1.000 　 　 　 　 　 　

4  .289**  .376** -.056 1.000 　 　 　 　 　

5  .303**  .424**  .237**  .214** 1.000 　 　 　 　

6  -.094 -.182**  .00 -.166* -.227** 1.000 　 　 　

7  -.077 -.146*  .049 -.127 -.094  .537** 1.000 　 　

8   .088  .100 -.084  .035  .113 -.436** -.579** 1.000 　

9   .076 -.001 -.114  .133*  .063 -.367** -.418**  .436** 1.000

**: p<.01

표 3. 변인 간 상관계수

Ⅳ.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모두 유의수준 0.01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직무스트레스

와 자아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무스트

레스와 사회적 지지 역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직무
스트레스

1.43 4.25 2.75 .46 -.01 .25

소진 1.23 5.09 2.62 .80 .76 .24

자아
탄력성

1.93 4.62 3.55 .44 -.61 .90

사회적 
지지

1.94 4.94 3.97 .50 -.69 1.09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모두 .3 이상으로 높

은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2.75로 보통에 비

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고, 소진은 평균이 

2.62로 이는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번 이하

정도의 소진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각각 3.55와 3.97로 보통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변인의 왜

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2를 넘지 않으므로 모두 정규성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

이 검증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미술

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요인 중 응답자의 경력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아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

답자 중 117명(50.2%)는 일주일에 10시간 이하의 치료

시간을 갖고, 115명(49.4%)은 10시간 초과의 치료시간

을 갖으며, 98명(42.1%)은 10회 미만의 슈퍼비전을 받

았으며, 135명(57.9%)은 10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당 3만원 미만의 치료비를 

받는 미술치료사는 110명(47.8%), 3만원 이상의 치료비

를 받는 미술치료사는 120명(52.2%)로 고르게 분포하

였다.

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의 횟수에 

따른 각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경력이 짧을수록 본인이 느끼

는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시간당 소득이 3만원 

미만인 집단과 3만원 이상인 집단의 직무스트레스의 평

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으며, 

슈퍼비전의 횟수가 10회 미만인 집단과 10회 이상인 집

단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이 각각 2.88점과 2.66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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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주요
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F

직
무
스
트
레
스

학력

석사과정 56 2.81 .36

1.03
석사학위취득 108 2.76 .48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2.69 .49

경력

3년 미만 76 2.89 .37

5.51**7년 미만 79 2.71 .42

7년 이상 78 2.67 .54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2.75 .44
.01

11시간 이상 115 2.75 .48

수당
30,000원 미만 110 2.84 .42

2.54*
30,000원 이상 120 2.68 .48

슈퍼
비젼

10회 미만 98 2.88 .43
3.54***

10회 이상 135 2.66 .46

소  
진

학력

석사과정 56 2.68 .85

.93
석사학위취득 108 2.67 .78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2.51 .80

경력

3년 미만 76 2.88 .85

6.13**7년 미만 79 2.47 .70

7년 이상 78 2.53 .80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2.59 .74
-.75

11시간 이상 115 2.67 .87

수당
30,000원 미만 110 2.74 .80

-1.93 
30,000원 이상 120 2.53 .80

슈퍼
비젼

10회 미만 98 2.71 .86
1.43 

10회 이상 135 2.56 .75

자
아
탄
력
성

학력

석사과정 56 3.54 .42

2.12
석사학위취득 108 3.50 .47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3.64 .41

경력

3년 미만 76 3.48 .49

1.457년 미만 79 3.57 .37

7년 이상 78 3.60 .46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3.59 .44
1.27

11시간 이상 115 3.51 .45

수당
30,000원 미만 110 3.53 .42

-.53
30,000원 이상 120 3.56 .47

슈퍼
비젼

10회 미만 98 3.49 .49
-1.73

10회 이상 135 3.59 .40

사
회
적

지
지

학력

석사과정 56 3.90 .38

.82
석사학위취득 108 3.99 .51

박사과정 및 박
사학위취득

69 4.01 .57

경력

3년 미만 76 3.99 .45

.247년 미만 79 3.94 .48

7년 이상 78 3.98 .57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4.03 .49
1.74

11시간 이상 115 3.92 .50

수당
30,000원 미만 110 3.90 .45

-2.03*
30,000원 이상 120 4.03 .53

수퍼
비전

10회 미만 98 3.94 .48
-.96*

10회 이상 135 4.00 .51

*p<.05, **p<.01, ***p<.001

 

소진은 학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

의 정도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경

력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소진의 집단별 평균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

진 집단은 2.88점, 3년 이상 7년 미만의 집단은 2.47점, 

7년 이상의 집단은 2.53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경

력을 가진 집단의 소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라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지는 시간당 소득과 슈퍼비

전 횟수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

당 소득 3만원 미만인 집단과 3만원 이상인 집단의 사

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차이는 약 .13으로 시간당 소득

이 높은 집단이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

았으며, 슈퍼비전 횟수가 10회 이상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 평균이 10회 미만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 평균보다 

약 .06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구조 모형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탄력성은 각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 고려

된 통제변수는 자아탄력성은 통제하지 않고 소진만을 

통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수는 F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력만을 사

용하였다. 수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2]과 같다. 그림에

서 a는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의미하고, 

b는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의미한다. c는 직무스

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총 효과를 의미하며, c’은 직무스

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간접효과를 제외한 직접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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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된 연구 모형

 3.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로, 자아탄력성

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

하였다. 우선, 세 변인에 대한 단순매개효과 검증에 대

한 전제조건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39],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

계(a)는 -.436으로 신뢰수준 95% 하에서 유의하였고,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b) 는 -.562로 이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경로 b와 경로 c에 해당되는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24, .332로 모두 신뢰수준 95% 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직

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의

미한다.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

보기 위해 Hayes의 방법을 사용하여[37] 붓스트랩 검

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추정치는 .320, 

붓스트랩 신뢰한계는 (.204, .445)로 0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9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소진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B s.e.  t p

a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421 .057 -.436 -7.361 .000

b
자아탄력성
→소진

-1.016 .096 -.562 -10.598 .000

b
와
c

자아탄력성
→소진

-.766 .099 -.424 -7.761 .000

직무스트레스
→소진

.579 .097 .332 5.974 .000

표 6.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3.2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

성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만을 조절한다고 가정하였다. 모형의 타

당성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조절변

수인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의 

표준화계수는 -.614, 유의확률은 .072로 신뢰수준 9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스트

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

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s.e.  t p

절  편 -.445 1.758 　 -.253 .801

직무스트레스 1.735 .574 .994 3.023 .003

사회적 지지 .331 .435 .206 .760 .448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263 .145 -.614 -1.811 .072

표 7. 소진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검증 

반면,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

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검증 결과, 상호작용항의 표준화계수

는 1.481, 유의확률은 .015로 신뢰수준 95% 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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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 t p

절편 12.619 2.227 　 5.667 .000

사회적 지지 -1.715 .559 -1.069 -3.067 .002

자아탄력성 -2.454 .665 -1.358 -3.689 .000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404 .164 1.481 2.460 .015

표 8. 소진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검증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명시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 관계가 사

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세 그룹(평균 이상, 평균, 평

균 이하)으로 범주화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사회적 지지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세 집단의 기울기가 다름을 통해 두 변인

에 대한 부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더

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면 자아탄력성이 낮아도 소진이 보다 약하

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3.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위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의 간접효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랩 방법은 표

본이 정규분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구간 추

정을 통해 변수의 조건부간접효과를 검증한다[37]. 붓

스트랩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5점만점 

척도로서 평균에 대하여 ±1SD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 

수준(M-1SD), 평균 수준(M), 평균 이상 수준(M+1SD)

으로 나눠질 수 있었으며, 각 수준에 대한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

효과는 줄어듦을 알 수 있고 모든 추정치들은 붓스트랩 

신뢰한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직무스

트레스와 소진을 매개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 수준

이 높을수록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수준

간접
효과

Boot s.e. 하한 상한

평균 이하 
수준

0.333 0.073 0.196 0.481 

평균 수준 0.284 0.058 0.177 0.411 

평균 이상 
수준 

0.239 0.057 0.136 0.360 

표 9. 조건부간접효과의 붓스트랩 검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들의 소진에 중점을 두고, 직무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소진과의 관계 중 특히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어 사회적 지지

가 이들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였

다.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환경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은 학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의 정도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지 않았으

나 경력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진의 집단별 평균은 3년 미만의 경력

을 가진 집단이 3년 이상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7년 이상의 경력 집단은 오히려 3년 이상 7년 미

만의 집단 평균보다 다소 소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한국과 미국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진과 

경력이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라 10년을 기점으로 하

는 말굽형 형태의 곡선형 관계라고 한 이자영 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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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40], 학교상담자나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경력에 따라 소진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

을 보인다는 연구[41][4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다른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도 교직경력이 11년 이상이 10년 이하

일 때보다 소진 수준이 높았던 연구[43]나 물리치료사

들을 대상으로 10년 이하보다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소

진이 높은 결과를 보여 준 연구[44]등이 있다. 반면 특

수학급교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경력이 쌓일수록 소진이 덜 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들[45][46]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 경

력과 소진의 관계는 연구 대상 직업의 특수성이나 다양

성에 기인한 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7].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변화하

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연하

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진의 보호요인

이라고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48-50]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이는 높은 탄력성과 긍정적 태도를 가진 

아동상담자는 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주장한 연구나

[51],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중등교사의 성격과 소진 및 교사갈등과 소진의 관계에

서도 매개하였음을 보여준 연구[52], 자아탄력성이 청

소년 상담사의 소진의 전체와 하위 요소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53]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아

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

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소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

탄력성과 소진을 조절하는 효과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매개효과 역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높다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개인이더라도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연결되는 강도가 적어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job demands)와 

직무자원(job resources), 탈진(exhaustion) 및 이탈

(disengagement)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직무

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 Resources Model: 

JD-R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54]. 직무 요구란, 직무

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

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때 개인은 직무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 보호 수행 책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책략의 사용이 바로 직무자원이다. 직무자원은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여 열의를 높이고, 과업성과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성장과 학습 및 개발을 촉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

만, 만성적인 직무요구나 자원의 부족은 결국 소진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미술치료사가 치료현장에서 전문

성을 발휘하고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에 비해 제반환경이나 낮은 처우 

및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으로 인한 소진을 겪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진을 방지하

기 위한 방편으로 Meijman & Mulder은 노력-회복 모

델(the effort- recovery model)을 통해 외재적 동기의 

강화를 주장했다[55]. 즉, 동료의 지원과 상사로부터의 

적절한 피드백은 업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보상의 증가 등 우

호적인 개인적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증대

시켜서, 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진의 영향으로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진 미술치료

사에게도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동료, 슈퍼바이저의 지지 등의 외재적 동기 강화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진의 보호자원인 자아탄

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가 조절역할을 한 본 연구 결과

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소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술치료사에게 정서적, 육체적, 영적 복지를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6].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에 대한 소진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미술치료

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소진으로 이어

지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환경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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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진극복에 대한 대처양식을 조사하였는데, 학술활

동 및 워크샵 참여, 슈퍼비전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미술치료사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위

험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적

인 노력을 하고 있음이 시사된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

에서는 미술치료사의 개개인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으

로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점차 유능감을 느끼고 그 분야

의 전문가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미술치료사들이 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전

문성 발달을 이루어나가는 대신 발달정체에 머무르거

나 소진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치료사 개인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미술치료사 전문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본다.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술치료사

들을 위해 발달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고 발달 저해적 

요소를 감소시켜나갈 수 있는 기관차원에서의 슈퍼비

전 지원이나 보수교육의 제공 등의 제도적 차원의 개선

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미술치료사들이 소진 극복 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자기작업이었다. 최희아는 자기 돌봄에 대해 온전

히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휴식의 기회이며, 타인을 

돌보는 객관화의 과정이라고 하였다[57]. 따라서 예술

작업이 수반된 자기 돌봄은 미술치료사의 삶의 활력, 

무의식 성찰,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전문적 향상과 함

께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58]. 이는 미술 치료사

들이 개인적인 예술을 창조할 때의 이점을 강조한 연구

들[59][60]과 소진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 명상이나 분

석, 지지적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에서 확

인할 수 있다[46][61]. 소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회의 필요성이나[62], 미술관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연구도 있다[63].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기작업 및 전시회 참여 등 미술치료사의 예술적 활동

은 미술치료사의 소진을 낮추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

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예술치료 전공

학생이나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예술작업을 훈련에서 

배제하거나[64],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연구결

과[63]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이 요구된다. 미술치료사의 예술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

동은 예술가이자 치료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을 공유하는 친사회적인 

경험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사회변화를 촉진하

는 통로로써의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self-report)를 통한 자료 수집이

어서 대상자의 지각을 반영하고 있기에 변수들의 민감

성에 따른 축소 보고 및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지지 설문에서 직무환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각적 측면을 고

려한 연구와 개인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

해 소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직무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봄으로

서 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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